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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해녀의 물질기술과 민속지식
성산읍 고성리 장광자, 홍삼순 해녀 - 2
해녀: 장광자(1943년생,  )
      홍삼순(1942년생,  )
인터뷰 일자 : 2019. 08.
인터뷰 : 좌혜경(Q로 기록), 
해녀   : 장광자(A로 기록), 홍삼순(B로 기록)

Q : 그 저기 물 속에 가면 깊은 물 속 들어가면 뭐 귀도 뭐허고, 그런 건 어떵 헙니까? 신체 
변화

A : 예. 그 신체 변화가 그게 바로 잇우게게
B : 그 해녀덜이라도 다 짚은 디 가지 못 헤마씀. 귀 뗑경 못 가는 사람이 많아마씀
Q : 언니는 어떵 햇우과?
B : 귀 뗑기진 안 헙니다.
Q : 아, 귀 뗑기진 하나도 안허고이
B : 예.
Q : 민물 멫 발 장 가집디과?
B : 멫 발 장 가는 거 보다도 지금 우리 수족관에 뎅기는 것이 십메다(10m), 십일메다

(11m)?
A : 십이메다(12m)
B : 그 디, 그자 그 정도민 노민 그자 수심 깊은디 가민, 꼴 영 봐사 물건도 잡아 올 거 아

니꽈? 그 정도우다.
Q : 거 언니는 상군이레메. 최고레메
B : 아이고, 상군이 로 잇우다. 우리 젊을 땐 했주마는 이젠 
A : 젊을 땐 상군인디 요샌 아니라도 경헤도 요새도 아이덜은, 짚은 디 못 가는 아이덜은 우

리더레 “아이고 상군 어른, 상군 어른” 헙니다마는 그 때만인 아닌디 누게 강 정확허게 
재어보진 안 헌디 우리 친정 어머니가 물질을 꼴 잘 해나신디 나도 어머니 닮앙 잘 햄
젠 허멍 아이 때도 시켜나신디 우리 어머니네가 그 어른덜 얘기헌 게 하나 틀린말이 엇
어마씀양. 그 어머니덜이 누게 수심 강 재어보지도 안 헌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얘기허는 
말이. 이레 오라, 앞더레. 저 전봇대가 십오메다(15m)난에 우리 어머니네 속곳 입어근에 
그거 숨비어지켄 허멍 그추룩 말해 낫우다게. 이레오라. 

B : 경헌디 물질이렌 헌 것이
A : 그추룩 헤근에 그 걸 십오메타(15m)로 잡아나신디, 요즘은 누게 재어보지도 안 허곡 헌

디, 우리
Q : 한 십오미터(15m)는 
A : 우리 그 한창인 때, 우리 그 고무옷을 입기 시작허난에게, 저 무신거니 닻을 놔십주게. 

주머니 창 돌 담앙, 이만이 헌 돌 담아근에 딱 허게 닻 허민, 닻을 저 열다섯(15)발이나 
열여섯(16)발썩 상군 헌 땐 그추룩 헹 느직허게 행 그걸 비슥허게 누우민 우리가 그 안네 
숨비엉 헌 건디, 요즘은양 꼴 우리 세대가 나이들단 보난 우리 그 숨비어난 바당에 안 
가도 아이덜 식구가 족으난 물건이 잇어부난산디 우리 해난 디 아직은 못 감수게. 안 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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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게덜. 
B : 저예, 저 늙다보난양,  칠십다섯(75) 뒈가난양, 호흡도 가빵 욕심도 버려지고, 착착함이 

잇어마씀. 나가민 안 되겠다 생각에서 가질 못 헙니께
A : 게난 그 저 우리 세댄, 우리 또래에 물질 헐 땐 바다에 허면 해녀가 하근에 바다에도 뜨

곡, 에도 뜨곡, 전부 다 해녑주게. 경허민 바다에 뭐 곰쉐기가 와도
Q : 무섭지 안 허고
A : 무섭지도 안 허고. 그 곰쉐기도양, 우리 어머니덜이 물질을 허면서 그 배움을 “배알로, 배

알로” 허민 그 곰쉐기덜도양 탁 탁 튀멍 오당 해녀가 이디 과작허민 핵드랑게 괄라정 진
짜 배알로 쏙 들어강 가불고양. 거 알아사 들엄신디 어떵사 햄신디 그추룩 허곡양. 뭐 물
아래 숨비엉 우리 바다에서사 궂인 건 아직 안 뎅견, 지금은 테레비 보민 상어도 들어왔
저, 무신거 했저 허난 가슴이 있당 철렁 헙니다마는 그런 생각 안 허민 있당 거북은 바다
에서 봐져마씀. 거북은양, 우리도 동꼿이 들민 

B : 맞아
A : 크지 안 혀도 등 포리릉 헌 거북은 나도 보민 놈도 보곡 허여근에. 그 말녁깍에선 거북이 

살암신고라 있당 말녁깍 가민 주 봐지곡 헤여근에 허곡, 있당 바다나 쌤직 허민 그 거
북도양 원 새끼사 낳젠 들어완사신디, 죽젠사 들어왐신디 있당 이도 들어오민 우리 해
녀덜은 안직도 그걸 큰 거 요왕 무신 걸로 헤영 막 정성 다 헹 보내곡 또 허곡, 또 지 
헌 해녀덜은 저 우리 숨비당도 이제 난 그추룩 해본적은 엇우다마는 저 그 거북이 보아
근에 그 소라라도 나 앙 주어근에 재수조민 막 소망일곡, 또 그추룩 안 허민 그날 원 
손 털엉 아무것도 못 잡앙 오민 “아이고, 나 오늘 이 영영 핸 거북 봐전에 영영 헨게 오
늘 재수 엇언 아무것도 못했저” 허는 소리도 허곡. 불턱에 가민 경 헙니다게. 그런 그런 
소리도 허곡, 

Q : 거니까 그 바다 속에 가면 막 무서운 거는 아까처럼 
A : 무서운 건, 예, 무서운 건 엇인디, 루 수심 깊은디 숨 비어근에 있당 숨 꼴딱허게 넘어

갈 땐, 루 그 소라 잡는 날은 해녀  사름이 두번쯤은 햄실거다 생각해집니다게. 나가 
욕심은 안 부려도 이거 영 두(2)개 심어근에 그냥 올라와도 될 건디, 눈 썰매 전복이나 
무신 거 봐지민 그때 못 헹 오민 못 으카부덴양, 또 빗창 빠근에 전복 영 트민 숨이 
또 나와마씀. 경형 물 우의 다 올라오민 “허어” 허영 숨이 돌아올 때 잇입니다. 숨이 꼴
딱 넘어갈 때가양 그런 때는 두(2)번 잇인디 그런 거 외에 무섭거나 헌 건 안협니다. 무
섭거나 헌 건

Q : 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, 물 속에서
B : 기억에 남는 거 무시 거
Q : 흐흐흐흐, 엇우과?
B : 예. 경헌디양, 물 속은 이 바다가 깨끗허민양, 이런 그물 은 거라도, 옷 은 거라도 헌 

거 잇이민 꼴 추물락 헌 어떵 헌 그런 것은 
Q : 느껴집니까?
B : 예. 꼴
Q : 그 육지 물질 갔다 옵디게예. 육지?
B : 예
Q : 어떵헙디과, 여기허고 막 틀려, 어디 갔다 오십디과?
B : 우린 저 돌산도 가오고, 저 연해욕지도 가오고, 어디 라군데 다녀수다마는 우리 그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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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뱃물질 헤부난양 네개 성 기엉 가오민 발동기 저 거시기 넘어가민 우리 배 거, 네1) 
안 젓젠 “우리 배 끗어 가줍서. 우리 배 끗어 가줍서” 허민 첨 좀 물기 끗어다 줘근에 
닻 허민 네 안 젓엉 그자 통통 허곡, 경 한 허민 그자 가불민 우리 그자 그런 정도 

Q : 그 육지서 네 젓으멍 헙디과?
B : 예
Q : 거믄 어디 섬허고 섬
B : 아니, 우린 저   
Q : 살멍?
B : 예. 거 살멍게. 돌산이엔 헌디 간 디, 간 때는 풍선 핸 네 젓언 가고, 전 연해뇩지 간 헌 

땐 기계베 잇인디, 기계베로 핸 간디 
Q : 거믄 베 젓어근에 섬에 강 작업해영
B : 그 전줄 물어가민냥, 그 전주가양, 바당이 먼 디 사는디 있고, 가까운 디 사는디 잇이민, 

그 전주가 바당 산 딜 우리가 가사 작업을 혀. 놈이 바당에 강 작업을 못 햄수게
Q : 아, 전주가 산 바당이
B : 예
Q : 거기서 자멍?
B : 예. 게민 저 거시기 가민 봄 되엉 가민 팔월 추석에 돌아오곡, 오래 사는 사름은 팔월 추

석 넘어사 오곡, 경헤나수게
Q : 아니, 저 말은 육지 강 살긴 사는데, 그 베 탕 나강 작업허믄 
B : 아니, 그날 그날 그날치기
Q : 그날 그날?
B : 예
Q : 거기 그 베 위에서 살멍
B : 아니 아니
Q : 뭐 허는 경우도 있덴 허멍
A : 예. 우리 난 경헌디, 뒤에 그디
Q : 남바르
B : 우린 경 안 허고
A : 예. 우리 저 거시기 충남 간에 그 전복 그디, 봄에 사월에 가민 가멍싸라 해섬허곡, 조각 

셍복이엔 헤근에 막 휘어뎅기멍 엿가락쳉이에 요만썩헌 거 막 붙으민 튼디, 베에 살아. 
일년 내낭 베에 살아. 일년 내낭. 바당이나 막 쎄민 디 들어오고. 베에 살아

Q : 베에 살멍 그거 잡앙허믄 거 누게가 거
B : 동급니께. 동과. 거 광주리에
A : 그 전주가양, 전주가 우리 허민 그날 그날 전복 헹 뜨민 우린 떠 줘불민 우린 광주리 얼

구리엔 헹 광주리얼구린 광주리에도 담곡, 또 망아리, 옛날은 저 광주리라. 대충 광주리
라. 망아린 잘 엇곡

B : 광주리
A : 대로 헤연 영 헤언 우인 또 노 꼬아근에 영 핸 헤어근에 허민 그디 동갔다근에 전주가 

민 지금식으로게 베에 찍 나 놓곡, 전주 찍 허곡 헤엉 이제 베민 알아질 건가. 이왈, 
이제도 이왈일거라. 이왈 베찍은 베찍이왈, 아니 전주찍 거 이왈 헤근에 주어근에 허민 

1) 네 : 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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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찍은 으민 막 저 헤난 에도 있고, 또 꼴 생각해주민 전주찍은 이왈허고, 베찍
은  나만 헨 또 우리 좀수 꼴 낫게 주민 저 뒷해 갈 때 “아이고 아무 전주넨 잘 
헤줘부난 그디 걸라” 그추룩도 헨  번 

Q : 거믄 어머니 전복만 잡아?
A : 전복. 거 충남은양 대충 우리가 월에 이디서 메역 조물아둰 가당 보민 해섬 쪼끔 잡

곡, 전복만 헙디다게. 그디. 경고 저 열덥에 쳇번으로 저 어디니, 비지니에 헌 딘 안
비지니에 간에 그디 갈 땐 메역 조물아수다. 메역 조물고 막끝엔 합저허렌 허난에 나 합
저헐 줄 몰란 합전가, 굴인가이 그 호멩이로 탁 허영 어떵 자락 밀리렌 헤도 나 거 밀릴
출 몰란. 아이고

Q : 합저가 홍합 말허는거 아니예
A : 예. 홍합
B : 이렇게 들민양, 하나 두개 잇인 건 영 허기가 좋는디, 이만썩 덩어리 잇이민양 힘듭디다.
Q : 그건 뭘로 
B : 호멩이로
A : 호멩이, 까꾸리 닮은 거양, 막 쇠헌 거 줍디다. 그걸로 강 박 기렌 헤도 나 그추룩 

기지 못 헨에
Q : 문어는 어떤 데 삽니까. 가네, 구멍에?
B : 예
A : 구멍에. 대충은 구멍에
B : 대충은 구멍에 사는디, 가당 오당은 우에 기어뎅기는 것도 있곡, 감태에 잇인 것도 잡아

오고 헙니다. 보통은 구멍에 있주게
Q : 구멍을 어떵 알아마씸
B : 영 영 허믄게 무신거나 잇인가 허영 영 영 쳐다보민게 
Q : 그 문어 구멍을 다 
B : 아니 아니, 문어 구멍은 아무데나 잇엉, 호멩이나 아니 앗아 간 때는 문어 봐지믄 올라와

근에 그 구멍 잇인딜 앙 가곡, 호멩이나 직접 앗앙 간 사름은 그때 헤 오주마는 문어 
숨 드는 건 다섯번 여섯번 밖에 떼 오지 못 헙니다. 딱 붙언

Q : 물꾸럭 잡으민 어떵 데싸마씸, 삼춘은? 
B : 상투기 데쓰곡, 거 니빨 헹 빠곡 헤근에
Q : 경 헤근에 가졍 나왕예
B : 가졍 나오민
A : 아니, 가졍 나와 논 다음 위 와근에 니빨도 아불곡, 이땅 호멩이 시민 군 호멩이 시민 

걸로 꿰엉도 홍아리에도 들이치곡. 경 안허민 
Q2 : 까꾸리
A : 그 망사리 옆이 조락이엔 헤근에 찻당 조락에 놩 영 부리 묶엉예, 묶어. 도망갑니께
Q2 : 먹물
A : 먹물, 잘못허민 엇주마는 경 안형은양, 예
Q : 그 소살 가졍 들어감수게양
B : 소살, 해녀마다 다 안협니다. 
Q : 아
B : 고기 작살은 고싸 왔단 그 아주망은 소살질 잘 허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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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막 우리도  때 헤나수다게. 
B : 이 소살질 허민예, 그것에 취밀 붙이민양, 궤기 하나 못 쏘민 다른 물건은 못 잡아마씸. 

게난 그자 꼴 무신거 헌 사름은 그자 소살 아니 허여근에 궤기나 나 쏴짐직 헌디 시
난 저끗디 사름이민 그 소살 나 빌려시라 허여근에 영

Q : 궤기 발견허믄양
B : 예 예. 이제는예 막 인심이 박헤근에 옛날은 쏘아다 주곡 허는디, 이젠 소살 빌려주민 큰

거 쏘아지민 팔아지민 돈도 갈라주곡. 하하하하
Q : 그 고기들은 엉 아래 잇인거라
B : 예
Q : 어떤 고기들 요즘 잇입니까
A : 전이는, 전이는양 고기 막 합디다게. 경허난에 거 아무도 소살을 다 헹 뎅겨십주. 경허민 

큰 건 찔러지민 젠 허민 살 사름도 잘 엇곡 허민 먹곡, 집이 제숙이어, 무시거 제사 헐 
때 제숙 헐 거여 무신거 헐 거여 허멍 이 팔월 나가민 우럭 헤다근에 곱닥허게 몰리곡 

Q : 것도 작살로
A : 예. 작살로 막 우럭도 허곡, 있당, 옛날엔, 엉덕엔 다금바리도 찔르곡, 물톳도 찔르곡, 북

발이도 찔르곡 막 그추룩 헤나수게. 경헌디 요즘은 다금바리도 간 곳 엇어불고, 북발이도 
간 곳 엇어불고, 또시로 헌건디, 어떵 허다근에 요즘 잡는 건 물톳이엔 허는 건디 

B : 갯돔
A : 갯돔 갯돔 헙니다. 그 저 잡는 사름덜은 헹, 정 줄은 긋어진 거양. 그건 어떠다가 허주. 

전이만이 고기 잘 엇입니께. 예. 뭐, 우이 잇이민 있당 잘 쏘울 땐양, 듬북에 영 부뜨민 
숭어도 재수 좋으민 찔러지고, 또 돔이엔 헤근에양, 황돔도, 요즘도 그런 건 있당 간혹 
봐저. 황돔도 봐지곡, 또 거무룽 헌 돔도 봐지곡 허민, 옛날엔 그것도 듬북 톳도 먹어근
에 허민 듬북도 많이 그 바다 해초가 물 아래 가민 잇이민 그 에염으로 곱앙 강 탁 찔러
근에 첨 도 허곡, 먹음도 허곡 헷우게게 마는 요즘은양 그런 게 잘 엇어마씀

Q : 상군 해녀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상군 해녀라고 헴수과?
B : 깊은디 가곡 
Q : 짚은디 강 어떵
B : 짚은디 가근에. 딘양, 디 허는 사름은양 욜로 요레도 못 헤마씀. 군덜은, 경헤도 동

네서 잘 허는 사름은 오분작도 무신거 안 허곡, 그자 돈은 군 안 허는 사름은 많이 버
스는 사름은 많이 버슴니다. 

Q : 돈도 많이 벌고, 그 다음 깊은 데 가서 물건도 하영 
A : 예 예
Q : 그 다음 또 상군 해녀는
A : 첫차로 수심 깊은 디 들어가는 게 장점이고, 아까 교수님 말따나 귀도 안 뗑기고 뭐 노래

지도 안 허고, 천장만장 이녁 혼자고 둘이고 벗헤영 그자 음 놩 숨비어 가는 사름덜, 
상군은 대부분 경헙니다게. 경허민 어떻든게 상군이 아멩헤도 돈 하영 법주게. 총계적으
로 허면, 

Q : 돈도 하영 벌고
A : 예. 또양 꼭 찌 이 언니영 나영 숨비어도게 메역을 그추룩 헛무레 말고 메역을 조물아

도 물 아래 재게 들어가고, 손 른 사름이 꼴이라도 더 잡으민 돈도 더 벌곡 허민 
“아이고 느 오늘 느가 하영 헷저” 그추룩 헹 고게 경 아멩헤도 칭하가 잇입니다게.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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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, 중군, 하군 칭하가 잇입니다게.
Q : 그 물에서 나오면 불턱에 앉으잖아예
A : 예
Q : 뭐 어떤 순서가 있는 거꽈?
B : 아니, 그 옛날에는 불턱이 잇어주마는 이제는 전부 다 개방되니까게 탈의장마다 다 헤주

곡 허난에 
Q : 어떤 순서는 엇우과?
B : 엇우다. 아유, 탈의장 아닌 때는예 우리도 별질을 다 헤봐서마씀. 집이서 물 끌영 펭에2) 

담앙 가근에, 옷에 싸근에, 물에 들엉 나민 그 물 펭으로 모욕헹 오곡 헤나신디, 그건 
아이고, 요샌 첨 모욕탕

Q : 그 지금 해녀분들이 젊은 사람 오면 ‘이디 왕 이거 잡으라’ 교육 시키는 거
A : 예. 
Q : 그런 게 잇우과?
A : 우리 어촌곈 엇인디 옛날, 옛날 그 
Q : 교육을 어떤식으로 헷우과?
A : 우리 어머니덜은 야, 이디 와보라, 이디 저 메역이 꼴 잇이난 이디 왕 꼴 숨비엉 가

렌도 허곡, 또 첨 나도 그 시집 오난에 동넷 어른이 경허난 아이고 아무 “야, 누게 각시
야, 요레 왕 숨비어 보라 메역 잇저” 영 헤근에 허민 그 메역도 찌 조물곡, 또 나도 그
땐 꼴 숨비어질 때민 그 어머니 또 숨 숨비어다뒁 영 놔네곡, 그추룩 헤여 온 건디 
요 근란 우리세대 들언에는 고동이 잇어근에양 “요레 오라”는 커쓴 안 헤봐수다게. 커쓴 
안 헤봐신디 나가 느낀 점이 잇우다. 나가 느낀 점인데, 나도 그 땐 막 한창이란에 꼴
헌디, 그 아까 았주마는 개간초가 이 우리 마루보다 꼴 큰 여를 완 톡 허게 앚아로난
에, 아고 완 보난에 숨 숨비어 보난 개간초가 듬북도 엇고 미웃허게 나난 아이고 나만 
숨비어시민  망사리 헐 걸, 저만이 신양리 장수 어멍이엔 헌 어른이 숨비언에, 영 나신
더레 헤뜩허게 봐리난에 “이레 왕 요디 번 숨비어 봅서” 허난, 오난 나보단 숨 질어부
난에3)양, 난 영 허고, 그 어른은  망사리 헨 완, 요즘 것들아시민 그 어른신디 “아이
고 더 숨비엉 가붑서” 라도 허곡, “그만 숨비엉 가붑서” 이라도 아불 걸, 지금은 그 어
른도 그추룩 후회 나근에 아니, 범이 어멍 불러준 거 나만 다 헹 오지 말아근에 원 숨이 
곱배기로, 이 어른도 숨집니다. 이 어른도 숨이 하도 질믄 그추룩 헐 일 엇주마는 우리 
그 좁 놔근에 밥 빨리 된덴 허는 걸로 “아이고, 좁 놩 밥 헹 먹어사 야인 나와” 그
추룩 경허난 그 어른이 숨이 보통으로 진 어른이 완 허난 도끈 도끈 헤 와부난 난 가민 
숨 른 사름이난 허허허허, 이제내낭양 그 어른도 엿말 삼아 “아이고, 지금 닮아가시민 
숨 숨비어 될거라도 낼 걸 그런 세상, 그런 세상” 그땐 어리고양, 젊은 때난 욕심으로 
경을 

Q : 거난 숨비는 거는 오래헐 수 있는 것 타고난 거 닮수과?
A : 예. 타고난 거
Q : 배워서 안돼?
A : 배워서 아니우다. 배워서 아니, 배워서 아니. 이 어른은 어머니가 숨 질어났젠 헨게마는 

이 어른이 경 숨질어

2) 펭에 : 병에 
3) 질어부난에 : 길어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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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: 어느 것도 물린 엇인 것이 엇어마씀
Q : 물림예
B : 예
A : 아멩헤도양 어머니덜이 숨 질민 우리 어머닌 은 눈 썬 영 헤근에 손 랑 우리 어머닌 

손도 라났젠 헌디 난 어머니 닮지 안 헹 난 손도 르지 안 허곡, 아무 것도 안 헙니
다마는 그자 헤 뎅겨. 하하하하

Q : 그 저기 삼순이 언니는 물질 해가지고 제일 지꺼진 때는 언제
B : 아이, 지꺼질 때는예 난 아방 첨 거시기 기관에 있단에 첨 일찍 돌아가셔수다게. 경헌디 

난 촌에 살아도양 삼춘 말 당도 아무 것도 엇인디, 아방도 외아들인디 그런 딜 시집가
서마씀양. 경허멍 ‘아이고, 나가 어떵 헹 살리’ 허멍 허단보난 첨 나대로 그자 헤영 애기
덜 둘(2)이 학교를 안 시켠 네(4)개우다게. 경헌디 그자 그럭저럭 허멍 그자 살아간 것이 
나 보람이우다.

Q : 일찍 저기 아저씨가 돌아신 거?
B : 예. 쉰일곱(57)에 돌아가시난
Q : 쉰일곱(57)이난 경 많이 늦지, 일찍은 아니주마는예
B : 예. 경헌디 촌에는양, 요 티끌이 하나 요 밭 판이 엇인디 시집을 가난양, 그것이 제일 

무시거 허고, 그자 경헙디다.
Q : 바당에서만 일을 해 가지고예
B : 바당에서만도 허고, 바당에 안 갈 때는 그자 놈의 일도 허곡, 그자 저 무신거 허멍 다 건

강허난 ‘요 애기덜이 그자 키우리 못허리야’ 헨에 그자 
Q : 애써수다게. 그 다음에 거즘 다 됨신디 으, 노래 부를 줄도 압니까?
A : 우린 노래 불를 줄
B : 이 어른은양 모든 거 다 망져도 노래는 백(100)점이우다.
Q : 노래는 백(100)점?
A : 빵(0)점 빵(0)점
B : 거난 그거라도 못 헤사 허주. 그거장 다헤불믄
Q : 허허허허
A : 난 진짜 노래는 못 허고양, 게 아까도 았주마는 그 물질 헤여근에 제일로 보람을 느낀

다는 건양, 놈 안보는 디 강 나 음대로 소라도 잡곡, 그런 것도 허주만 헤영 기쁘고, 
또 요즘들어 아 요즘들엉 오늘처럼 교수님네 이추룩 아와줘도 기쁘고, 나 마음으론양 
관광객덜이 왕, 요즘도 우리 주위에 사름덜도양, 누게 왕 말 으민 “저레 가라” 경 는 
사름덜 잇입니다게. 아직도양 개방이 안 뒈엉 어머니덜이 해녀 어릅서 허는디, 난양 요즘 
들엉은 잘도 보람을 느끼는 게 대학을 나온덜 우리 대우 받아졈수과, 아이덜. 난양 진짜 
우리 어머니가 참 나 해녀 잘 시켜. 노래는 첨 그추룩 불르진 못 헤도게 바당에 가근에 
테왁 짚엉 바당더레 휘엉 가멍도 ‘아이고, 우리 어머니 날 나근에 이 고생 시켬시니’ 그
추룩 허멍 우리가 물질 허곡, 물질 허곡 밭디 가곡 헐 땐, ‘아이고, 아이고, 무사 날 나져
신고’ 헤졍게. 요즘들엉은양 어머니신디 진자 고맙고 감사허게 느껴졈수다게. 보람이 그
거라마씀

Q : 어머니신디도 그렇고 바당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?
A : 바당도양 우리가 그 못 살곡, 아까 이 언니가 았주마는 애기덜 너(4) 오누이 바당에 가

곡 헹 살 때에 저 바당 엇이민 우리 제주 사름 다 죽엉 엇일 거우다. 우리 제주 어머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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덜만이 바다에 열심이 뎅기고 강헤연에 자식덜 열심히 키와. 우리도 밭도 엇곡 아무것도 
엇우다마는 우리 그 영감은 당신은 나도 어려도 무신 음사 먹어신디, 부산 동아고등학
교 나왔젠 허난 아, 저사름신디 아덜 삼(3)형제에 세번차고 허난 식게 멩질도 안 허고 저 
공무원은 하나 따 놨다 생각헨에 시집은 완 보난, 시집 온 후제 시험은 보레 가켄 헨에 
시험은 보레 가난, 당신도 그걸 몰르고, 저, 군인 간에 아마 높은 사름 밑에 비서 헌 셍
이라마씀. 거난 전활 받는디 아마 전활 잘못 받안에 상관에 대한 불경죄엔 헨에 아마 징
역사 살안 와신디, 나도 몰르고, 진 알아도 아녠 온 건디 순경 시험은 보레 대여섯시 막 
밥이영 잘 헨 멕영 보낸 놔두난 그것 따문에 시험은 못 봔 오꼿 돌아온 거 아니꽈. 그추
룩 헨 이추룩 살단 보난양, 농 지엉 밭디 일도 베랑 헐 줄 몰라도 막 스스로 노력은 
헤영 밭 가는 것도 허곡 헤도 술 조금 먹언에양 헤부난에 헌디. 또 남자덜이 그 땐양, 일 
허젠 헤도 일 거리가 엇어나지 안 헤수과? 공무원 아니곡, 선셍이나 무신거 허지 안 헌 
사름은 밭 갈민 그 걸로 농사질 때 밭  사흘 갈민 그 걸로 끝낭 검질을 메어수과, 무
신거 헤어수과. 경허난 우리가 돌아뎅긴거라마씀. 일 엇이 그추룩 헌디 젤로 지금에 왕은 
보람이게. ‘아이고, 그 물질 안 헤시민 어떵 살아시리’. 바당은 나가 셍각헤도 매날 그 곤
란헐 때마다 어머니가 좋덴 헌들 친정에 매날 가근에 ‘어머니 나  엇우다. 돈 엇우다’ 
아집니까? 경헤도 그 바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

Q : 어멍보다 낫덴 헌 말인게
A : 예 친정보다 낫은게 바당이고양. 젤 반가운 것이 또 바당. 바당 민 나 마음도 좋앙 그

날 강 돈 백원을 벌으나 오백원을 벌으나 헤도 음 놩 집이 왕 한걸히 일 허고, 바당이 
쎄어가민 가슴이 콩당콩당, 무사 바당 쎄엄신고 헤근에. 경허고 그때 요 그때 당시에 우
리 바다에 뎅기는 걸 막 불러와근에 아이고, ‘요 아무 사름은 바다에 뎅기난 보게뜨4)에 
돈이라도 잇일 거여, 무시 거 헐 거여’ 그런 소리도 들어수다게. 경 놩 살진 못 허여도. 
게난 바당이 젤로 친정집보단 좋은 디가 바당인 거 같아마씀

Q : 여자들이난예
A : 예. 여자, 여자
B : 아닌 사름은 아니데로 그런대로 살아도 우리 그자 바다에 뎅겨부난
Q : 바다에서 돈도 벌고게
A : 예 
Q : 먹을 것도 나오고. 지금도 다니시잖아예.
A, B : 예
Q : 가근에 무시 거 허믄, 뭐 잡아오믄 자식들도 주고
B : 아이고, 자식도양, 안뎅기는 사름은양 바당에 가믄 막 돈만 하영 버슬어. 백원을 버스나, 

천원을 버스나 허민양 안 뎅기는 사름은 막 우릴 막 돈 하영 버스는 걸로 인정헙니다. 거
믄 우린 안 버슬어도 우린 벌엄저. 허허허

Q : 그 거저 다 끝남신디예 그 바당에 청소허고 갯닦이 허는 거, 건 어떻게 헴수과? 요즘
A :  요즘 우리 어촌곈 저 관광지엔 헤근에 저 읍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놔근에 청소허민 무시

거 청소 헐 건 엇입니다마는 경헤도 우리 바당을 우리 지컴으로 일년에 두번쯤은 계장님
이 우리 해녀덜 멫 일날 아침이 일찍 내려 왕 청소헙서 허민 우리 강 청소 허곡, 또 우
리가 지켜켄 헹 일년에 두번썩 청소허는디 또 바다에 갯닦이 사업은 에, 멫 년도니, 그 
때는 그 톨을 많이 아까도 얘기 했주마는 톨에 돈을 사난에양, 바당 안에 톨도 심고 헨

4) 보게뜨 : 호주머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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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우리 저 정순원 계장님 헌 때는 국무총리상도 타고 헨에, 잘 뒜젠 헨에 첨 헌 건디, 
요즘 들언에 허난양

B : 벌써 파손 뒈서
A : 바다가 파괴뒈고 허난 또 완전 욕 들언에 지금 허멍 우리 바당이양 울퉁불퉁도 뒈고 자

연도 헤불고 원 허여도, 그 톨은 톨 값 안 가도 지충도 강 케고, 그추룩 일(1)년에 (1) 
번씩 헤줜. 올리도

B : 헌덴 말 혀
A : 헌덴 말은 잇어도 아직 날 정허진 한 헤서.
Q : 아직은 안 허고예
A : 예. 안혀고 헤수다.
Q : 숨비 소리는 아까 뭐 이것 저것 잡당 보믄 숨이 꼴깍 넘어가기 바로 전에 올라오믄 숨비 

소리가 나잖아예 
A : 예. 거 숨비 소리가양 이 모른 디서 
B : 여기선 허젠 헤도 허지 못 헙니다
A : ‘호이’ 허민 잘 안나오는디 그 바당에서 있당양 숨이 다 뒈나 강 올라오민 자연으로 그 

소리가 쑥쑥 나와마씀. 누구 시키지도 안 허고양 헌 건디도, 겐디 숨비 소리도 다 사람마
다 틀립니다. 바다에서 

B : 저 거 디 든 아이덜은 가세 허는 사름은 숨비 소리 잘 안 헙니다.
A : 짚은 디만 허는 사름덜이 경허민 ‘아이고 저 숨비 소린 누게 숨비 소리 닮다’ 헤근에 우

리끼리. 아이고 그추룩 헨. 거 첨 숨비 소리가양 거 첨 희안하게 나오는 거우다게. 거 물
숨 다 먹어도 ‘허어’ 허민양 쏵허게 숨이 돌아오고

Q : 그 지금 여기도 해녀분들이 나이도 드셔가지고 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잇우과?
B : 나이 들어 오지, 나이 든 사름은 들어오는 사름 엇고, 아이덜 들어오젠 허는 사름 잇주마

는 베랑 엇입니다.
Q : 여기도 베랑 엇언예
B : 예 경허민
A : 요 저 신양리 해녀 어머님 며느리엔 헨에 번 헤보켄 완 헴젠 허관데, 신양리 그 첨 회

장고라 잘 리쳐줘근에 허렌 허렌헌디 멭 일 헤보난 힘들엄신고라 안 헨에 식당 헤붠에 
안헴수다

B : 게난 올리도 교육 완에 첨 들어오거들랑 환영헨 받아주렌 교육을 시킵디다게. 경헤도 들
어오젠 허는 사름이 엇어. 요새는 일자리 함으로

Q : 일자리 하난에. 경 헤가믄 바당은 좋아지지 안 헐 건가
B : 좋아짐은 뭐 헐 거과게
A : 경허난 바당이 나 생각엔 바당이 좋아져. 아까도 좋은 말 헷주마는 나도양 영 교육도 받

아보곡 영 뎅기다 보민 진짜 후대 엇인 것이 속상허지 안혀꽈? 우리 지금 교수님 알다시
피게 우리가 해녀가 제주도에 네(4)밧디5) 뒈수다. 나가 이름은 다 몰라도. 그냥 세계자연
유산에 등재 된 것만 알앙 등재 등재 헴주마는 유산에도 들고, 그거허고 우리가 네(4) 밧
디 해녀를 헌 건디 네(4) 밧디 해녀 헌 대신에 해녀가 죽 허게 이어져근에 대를 이어지민 
첨 좋겠다 헌디, 해녀는 엇곡, 앞으로 다이브덜이 헐 것이 아닌가 그추룩 셍각이 들어졈
수다. 해녀가 자꾸 웨국 사름덜 왕 뭐 해녀학교도 나도 가 봐수다마는 중문이 이제사 생

5) 네(4)밧디 : 네 군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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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도 무시거 테레비에 그 때 꼴 나와뎅기고 저 어디꽈, 한림 그디도 헨에 나 그 이한영
이 따문에 그디도 가와수다마는 그디도 영 왕 해녀 물질 베와보켄 헹 베운 사름덜이 거
의 다 웨국 사름덜이랍디다. 우리 제주도 사름덜 배우는 게 아니라. 그 이한영이 일(1)기 
헐 때도 육지서 첨 완에 배완에 그 사름도 우리 그 해녀로 헨 출세 헌 사름 아니꽈마는. 
이한영이도게 그 서울서 어느 대학사 나와신디 대학 나완 그 일(1)기 그 해녀학교 헤놘 
숨비 만들고 이 한화그룹 이거 생기멍 이거 헨에 그 석사학위 따고 지금 

Q : 아 기꽈?
A : 우리 그 톨 헌걸로 헌에 
Q : 아, 톨로
A : 예. 톨로 헨에 그 첨 이 어머니덜 공을 갚으지 못헹 허켄 허멍 헌디 잘 헨 가고 또 우리

도 그에따라 이 악화에 시작 헹 헴수다마는
Q : 맞수다게
A : 예 서로 상조
Q : 서로, 아 그 걸로 저기 논문 썼구나
A : 논문 썬에 그 저 박사학윈 못 따도 석사학위 딴에 그 책 헨에 보내오고양 헨에 그추룩
Q : 경허는 것만도 고만운 사름이우다게
A : 아이고 고맙고 또 웨국도 하영 가와수게. 예, 여러나라 가와수다. 가완 그것에 대해 첨 

허고. 게 우리집이 옷 걸어 놘에게 지금 주소도 옮겨가지 안현 우리집이 잇우게
Q : 아, 여기
A : 예. 이한영이엔 헨에 편지도 오민 이디 오곡 헌디, 요샌 잘 알암신고라 안왐수다
Q : 저번에 한 번 교육허는 날 그 때 오셔나서
A : 예게. 게난 그걸로 헨에 또 그 완 강의허는 걸 교수님 허는 거 꼴 인칙 가시민 볼 걸, 

난 교수니 오는 셍각은 안혀고 강 보난 교수님은 가불고, 그 이한영이 강의허는 거 들으
난

B : 아, 요자기 그 수협에 온 때?
A : 응 수협에 올 때. 해녀 주로게. 자기 해온 것에 우리 해녀덜 허는 거 그거, 잘 엮연 와십

디다게. 하하하하
Q : 엮으난예
A : 예. 
Q : 해녀분들을 좋아하고?
A : 예. 막 좋아허고예, 또 그추룩 열심히 할 사름도 엇우다게 
Q : 맞수다.
A : 나가봐도
Q : 열심히 하는 거. 그거 진짜 감사한 일이지
A : 예. 그디 열심히 하는 동안에 나도 출세 헸다고 보아도 지더마는
Q : 맞수다.
A : 나 덕이 하영도 헤고 나도 나 그추룩 허난양 
Q : 아 서로 도와주고 헸잖아
A : 예. 그 도와줌으로 무슨 헷우과?. 공항에 저물앙 벳 나는디 고무옷 입언 그 웨국 공항에 

간 그 세계 등, 저 자연유산에 허젠 그거 허여, 서귀포 그 또 저 웨국 사름덜 완에 그 어
디꽝? 컨벤션 그디도 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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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거난예, 것도 되젠 허니까
A : 예 
Q : 잘도 어렵단도 그게 되젠 허니까 
A : 그게 헤여, 창조 그거 허난 나 서울 고무옷 입언에 숨비, 영 헨 숨비허는 거 헤주고 그디 

간에 저 무시거꽈 싸인 받아오는 거 나 엄청 하영 받은 사름이우다 나. 진짜
Q : 애써수다
A : 예. 나 진짜 바로 이만 두꺼운 책 이틀에 사흘에 진짜 나 중앙회장 아이고, 중앙회장 말 

판찍 안 른 사름신디 저끗디 가근에 말 시켱 그 말 곡 헹, 싸인 헨 받곡 헹, 높은 사
름 싸인을 나가  진짜 하영 받아수다. 그 서울 그 

Q : 아무나 해집니까게. 아이고 진짜


